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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취급시설합동점검
환경부가 4월30일까지화학물질취급시설 313곳에대한합동점검을실시한다.
환경부는 2010년 11월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비해 4월30일까지 화학물질취급시설 313
곳을합동점검한다고 2월22일발표했다.
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폭
발·누출등사고위험에대비한안전관리를실시하는동시에재고및구매자인적사항을점검하는등판매·유
통관리, 도난·탈취·침입등에대비한보안관리등의실태를점검한다.
환경부는 사고 발생 위험이나 테러 악용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G20 정상회의의 성공
적개최를지원하기위해합동점검을실시한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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